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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축의 ‘물질조직화’ 개념을 활용한 통합설계교육방법론 연구

김정수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부  

A Methodology of Architectural Integrated Design Education based on 
‘Material Organization’

Jung Soo Kim
Division of Architecture, Myongji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통합설계교육 방법론에 대한 연구로서 1990년대 물질조직화의 개념으로 작업하였던 건축가들 중 특히 
FOA에 집중하여 건축관과 설계방법론을 고찰하고 이를 적용한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통합설계교육 방법론으로서의 가능성
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FOA의 설계방법론은 프로토타입에서 출발하여 건물을 구성하는 요소를 물질로서 다루고  
다이어그램의 위상학적 변환의 과정으로 이들을 조정하고 통합하여 하나의 건물로 일관성 있게 조직화하는 방법이다. 이를 
실제 본인이 지도하였던 통합설계스튜디오의 설계방법론으로 적용하여 학생들의 설계과제를 진행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통
합설계스튜디오는 대지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설계개념의 추출에서 시작하여, 기본법규사항과 무장애 
설계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거쳐, 필요한 기술적 요소들을 적용하고 조정하면서 상세설계까지 발전시키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아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물질조직화의 방법으로 여러 관련 이론과목에서 배운 지식들을 통합한 설계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구조, 대지의 역사, 극장 시야각 등을 주요 물질 요소로 삼아 형태를 형성하며 학습한 지식과 
설계안을 일관성 있게 통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에 FOA의 물질조직화를 기반으로 한 설계방법론은 통합설계방법
론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a methodology of architectural integrated design education from the design 
methodology of architects in 1990s, particularly FOA, who thought of architecture as a material organization. Their
design method starts from a prototype, which is a technical and material mediator, and processes a number of 
materials as specific information into an architectural organization. This method is used in the architectural design
studio so that the students can integrate the knowledge leant from other classes into architectural proposals. Three 
case studies show they can successfully organize their proposals with structural and functional materials, which 
suggests that the FOA's design methodology is a potential solution for architectural integrated desig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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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축은 태생적으로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학문이다. 
하나의 프로젝트에도 다양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며, 
이들이 적절한 조정을 거쳐 통합된 이후라야 하나의 건

물로서 존재가 가능하다. 따라서 건축설계교육이란 여러 

이론 과목들과 분리되어 독립되어 운영되는 교육이라기

보다는 여러 과목들에서 배운 지식들을 바탕으로 하나의 

계획안으로 통합시켜내는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많은 학교들에서 통합설계, 혹은 종합설계라고 부
르는 설계스튜디오는 이런 설계교육의 특징을 가장 대표

적으로 보여주는 과목으로 외피, 구조, 설비 등의 기술적
인 부분과 설계안의 통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는 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8권 제12호, 2017

736

계 스튜디오 과목이다. 그러나 많은 학교에서 이 과목을 
계획 설계를 진행한 후 실무로 나가기 위한 연습과정으

로 실시도면을 카피하듯 그려보거나 구조, 설비 도면을 
그려보는 과정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건축학교육인증원의 인증실사에서도 가장 많이 지적을 

받는 과목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1]. 그렇다면 통합설계
교육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방

향제시가 필요할 것이며, 실제로 많은 건축교육 연구자
들이 넓은 의미에서의 통합설계교육에 관한 연구를 진행

하여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이론과 설계과
목과의 연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교과모듈개발에 초점

을 맞추거나[2,3,4], BIM 등의 도구 활용적인 측면[5]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학교 설계스튜디오교육에서 어떻게 
통합설계를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나 방

법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1990년대 
물질조직화(material organization)라는 개념을 내세우며 
작업을 하던 건축가들, 특히 FOA (Foreign Office 
Architects)의 방법론에 주목하여 통합설계교육의 방법
론으로써의 가능성을 살펴보려 한다. 건축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물질(material)로 다루어 이들을 일관성 
있게 통합하여 하나의 결과로 조직화(organization)하였
던 이들의 방법론을 설계 교육의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이를 실제 통합설계 교육에 적용하여 그 유효성을 확인

함으로써, 융합과 통합의 설계교육방법론으로서의 의의
를 밝혀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연구의 배경 및 목
적을 밝힌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90년대 건축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물질조직화’의 의미에 대해 간
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물질조직화의 개념을 가
지고 작업하던 건축가들 중 가장 분명하게 자신들의 건

축관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도입하였던 FOA 
건축에 주목하여 그들의 건축관과 설계방법론을 정리한

다. 지금까지 FOA 건축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다이어그램 사용, 랜드스케이프 건축, 유형학적 특성 등 
부분적이고 피상적인 이해에 그친 면이 있어 실제 그들

의 설계방법론을 전체적이고 상세하게 이해하기에는 부

족함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그들의 건축 설계방법론
을 그들의 글과 프로젝트를 통해 그리고 물질조직화의 

개념을 가지고 작업하였던 일련의 다른 건축가들과의 비

교를 통해 상세하게 고찰하여 그들의 설계방법론을 체계

적으로 정리한다. 3장에서는 앞서 정리된 방법론을 적용
하여 본 연구자가 실제로 교육하였던 설계 스튜디오 학

생들이 설계과정에서 고려하고 적용하였던 여러 요소들

의 통합설계과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연
구를 종합 정리하며 FOA의 물질조직화 개념을 바탕으
로 한 설계방법론이 학생들이 습득한 여러 이론과목의 

지식들과 설계안을 통합시킬 수 있는 통합설계교육을 위

한 방법으로써 의의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설계방법론으로서의 ‘물질조직화

(material organization)’의 의미 

2.1 현대건축에서의 ‘물질조직화’의 의미

1990년대 들어 건축에서 형태에 대한 담론이나 관심
에 비해 오랫동안 등한시되어왔던 재료 혹은 물질

(material)에 관심을 두고 작업을 하는 건축가들이 전면
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건축가가 설계를 해나가는 과정
에서 형태에 우선순위를 두고 만들어 낸 후 재료나 물질

은 형태를 만든 후 결정하는 부수적인 것으로 다루는 것

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렇게 형태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환원적인 유형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고 비판하며, 대신 물질과 형태를 동등하게 고려하거나 
물질을 앞서 고민함으로써 형태란 물질들의 조정으로부

터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이해를 공유하고 있었다[6]. 이와 
같이 이들은 건축을 ‘물질조직화(material organization)’
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대표적인 건축가로는 
UN Studio, Reiser +Umemoto, FOA등을 들 수 있다. 
UN Studio는 그들의 책 Move에서 물질조직화란 물질
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조직화와 적용의 기법이라고 

소개하며, 이를 통해 설계과정에서의 새로운 창조성을 
얻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7]. 라이저와 우메모토
(Reiser +Umemoto) 역시 그들의 책 Atlas of Novel 
Tectonics에서 이상적 형태(geometry)가 질료를 초월하
는 미스(Mies van der Rohe)의 본질주의적인 건축관
(essentialist notion)과 대비하여, 물질 혹은 질료(matter)
로부터 조직화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형태, 기능, 구조 등
을 조절해나가는 과정을 물질조직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8]. 유사한 의미에서 FOA 역시 여러 글들을 통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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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건축을 물질계의 기술적인 구축(engineering of 
material life)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며, 아이디어와 결과
의 재료로서의 물질을 가능한 한 넓은 범위로 이해하고 

탐구하여 구축의 과정과 물질 조직화에서의 일관성을 만

들어내는 것이 자신들의 관심사라고 밝히고 있다[9]. 특
히 이들 중 FOA는 자신들의 물질, 조직 등에 대한 관심
을 80년대의 문화적 분석과 담론에만 빠져있던 건축계
에 대한 대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사실 이 개념의 
접근법은 가우디(Antoni Gaudi)와 오토(Frei Otto)의 건
축에서도 일정부분 발견할 수 있다. 모래자루를 달아 늘
어뜨린 줄로부터 구엘 교회의 형태를 디자인 했던 가우

디나 막, 체인 등 재료의 실험을 통해 형태 찾기(form 
finding)를 탐구했던 오토 역시 물질로부터 형태를 찾아
가며 형태와 구조를 통합하는 구축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a) (b)

Fig. 1. Material Organization in early 20C (a) Gaudi’s
chain model for Church of Colonia Guell (b)
Otto’s Model for German pavilion in Montreal

이후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들뢰즈의 영향을 받은 추

상기계로서의 다이어그램 방법론의 도입 등은 건축가들

에게 분석과 조정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며 물질의 

개념 확장을 가져올 수 있었다. 재료의 특성, 구조 등의 
물리적인 면뿐 아니라 FOA가 이야기하듯 가능한 한 넓
은 범위의 물질 - 기술, 절차, 법규, 제도, 정책, 예산 등
의 현실 조건까지도 건축의 구성요소로서 조직화 과정에 

포함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10]. 
따라서 90년대에 등장했던 건축가들이 주장했던 물질

조직화 개념에서의 물질(material)이란 건축 재료라는 좁
은 의미보다는 구성 물질 혹은 요소를 뜻하는 의미로서 

질료(matter)에 가까운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구성 요소들이 일정한 원리에 따라 하나의 유기적 통합

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조직화(organization)이며, 따라
서 건축가가 행하는 설계의 과정이란 자의적인 형태생성

이 아닌 전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원리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물질 요소들을 일관성 있게 조정하

고 통합해 가며 형태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2 FOA 건축의 설계방법론

FOA의 건축관과 설계방법론은 여러 글과 작품 등을 
통해 소개되고 있으나 가장 간명하게 소개된 글 ‘FOA 
code remix 2000’을 위주로 살펴보려고 한다. 앞서 소개
했듯이 ‘물질’을 이야기하며 작업을 진행했던 90년대의 
건축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다이어그램, 과정 중
시, 위상학적 변환 등 역시 자세하게 이 글을 통해 자신
들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으나 우선 그들의 작업의 출발

점으로 볼 수 있는 프로토타입(prototype)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단어 - proto(앞선)+type(유형)가 뜻하는 
바처럼 기본적으로 그들의 작업은 유형학적인 특징을 보

여주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명확히 밝힌 바 

있다[11]. 그러나 이는 물론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유형
을 다루는 방법과는 큰 차이가 있다. 로시(Aldo Rossi)
를 비롯한 유형을 내세우며 작업을 하던 건축가들은 근

본적으로 복제와 반복의 과정을 수반했던 환원적인 방법

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점은 많은 건축가들과 평론가
들이 고전적인 유형학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FOA의 프로토타입은 물론 단어 자체가 의미하
는 바처럼 기존 형식이나 대지조건 등 특정한 영역에 구

속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정보를 흡수하고 조정해나가며 
일관성 있게 복잡성을 더하고 증식해가는 기술적이고 물

질적인 매개체이다. 이는 사실 18세기 처음으로 유형이
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껭시(Quatremere de Quincy)의 
정의 - 유형이란 복제하거나 모방할 수 있는 사물의 이
미지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모델을 위한 하나의 규범으로 

이용되어야 하는 요소의 개념[12]- 에 비추어 보더라도 
FOA의 유형학적 접근이 로시의 접근 보다는 훨씬 유형
학의 본질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프로
토타입 작동 방식은 유사하게 물질조직화를 내세우면서

도 창발적 생성의 건축을 주장하는 일련의 건축가들과도 

차이를 만들어낸다. 멘지스(Achim Menges)나 헨셀
(Michael Hensel)등의 건축가들이 이야기하는 창발적 
생성의 건축은 FOA와의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데
이터를 물질조직화의 출발점으로 삼아 프로젝트를 진행

하는 상향식(bottom-up) 작동 방식이다. 그러나 FOA의 
작업방식에서 프로젝트는 원칙에 따라 인식되고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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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체계를 따르는 프로토타입으로부터 발전하며, 데이
터는 프로토타입 분화(differentiation)의 방향점이 된다. 
프로토타입은 전체 프로젝트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규범

으로써 목적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데이터를 흡수하

고 조정하는 일종의 하향식(top-down) 작동방식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 프로토타입 작동과정에서의 도
구는 다이어그램이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된 프로토타
입은 매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흡수하며 물질을 조직

화하고 형태를 결정해나간다. 다이어그램의 형태와 최종 
건물 형태 사이에는 수차례의 변화와 중재를 거치게 되

는데 이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의미는 위상학적 

변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상학은 형태의 작은 
변환보다는 연속적인 연결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가

장 유명한 예로는 도우넛과 손잡이 달린 컵 사이의 변환

그림이다.

Fig. 2. Topological Transformation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전혀 다르게 다루어지는 도우

넛과 컵은 위상학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는데 연결

구조가 동일한 상태, 즉 내외부 연결 상태가 동일하게 유
지되기 때문이다. FOA의 설계과정에서 다이어그램은 
이와 같은 변환과정을 거친다. 과정상에서 지엽적인 데
이터들을 흡수하면서 물질들을 조직화해나가고 형태를 

조정해가지만 통합체로서의 일관성을 유지시켜주는 것

은 초기의 규범으로서의 프로토타입인 것이다. 이렇게 
프로토타입으로부터 위상학적 변환을 만들며 물질조직

화를 하는 과정은 많은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생

물학자 다시 톰슨(D’arcy Tompson)이 ‘성장과 형태에 
대하여(On Growth and Form)’에서 주장하는 환경과 동
물의 형태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림과도 궤를 같이 한

다. 개별 물고기의 형태는 다르게 보이지만 기본적인 골
격이나 구조는 동일하고 주변의 수압, 수온, 조류 등의 
물리적인 환경과 생명체와의 반응과 조정으로 다양한 형

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13]. 

Fig. 3. D’arcy Thompson, On Growth and Form

이같은 FOA의 건축관과 설계방법론은 그들의 대표
작인 요쿄하마 국제페리터미널 프로젝트를 통해서 확인

해 볼 수 있다. 우선 ‘No Return’ 다이어그램에서 보듯 
도시와 공원, 건물과 랜드스케이프, 각 공간들 사이의 명
확한 구분이 없이 연속적으로 연결된다는 의도는 동선을 

통해 구현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부러지고 휜 표면
을 프로토타입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필요 프로그램의 
크기, 연결 관계, 경사도 등의 데이터를 요소로 흡수하고 
프로토타입과 반응하며 동선 다이어그램에서 보이는 의

도와 일치되는 조직화된 형태를 만들어내게 된다.

(a)

(c)(b)

Fig. 4. Material Organization in FOA Project 1 (a) 
no-return diagram (b) prototype (c) final form 
(competition stage)

이 같은 과정은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다른 영역에서

도 나타나는데 구조의 발전과정도 그 중 하나이다. 건물
을 지지하는 구조로서 전체 건물을 가로지르는 U자형 
단면을 가진 두 개의 거대한 거더(girder)를 고려하게 되
는데, 이는 구조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이 된다. 여기서부
터 전체형태와의 관계, 구조적 연속성 등의 데이터를 통
합하며 복잡성을 증가시킨 최종 거더 형태를 만들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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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b)
Fig. 5. Material Organization in FOA Project 2 (a) 

structure prototype (b) input data (c) girder final 
form

또한 외벽 유리면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과

정을 거치게 되는데, 건물의 모든 유리면은 가능한한 투
명하게 만든다는 의도에서 금속재질의 구조재 대신 유리

자체를 접힌 형태로 붙여 만드는 제안으로 이어진다. 이
를 프로토타입으로 삼아 다시 한 번 풍압, 면의 높이와 
문의 유무 등에 따라 조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다

양하게 분화된 유리외벽의 형태가 정해지게 된다[14,15].

(a) (b)
Fig. 6. Material Organization in FOA Project 3 
        (a) prototype  (b) glazing final form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FOA의 설계방법론을 요약 정
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FOA의 작업 과정은 
건물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물질(material)을 통합하고 
조정하여 조직화하는 과정이다. 다만 프로젝트의 시작
은 초기 의도로부터 만들어진 프로토타입으로부터 시작

되며 여러 단계를 거치며 필요한 물성, 주변 환경 등과 
같은 데이터를 흡수하며 형태를 조정해간다. 이 과정에
서 프로토타입은 다이어그램의 형태로 위상학적 변환의 

거치면서도 하나의 통합체를 이루게 하는 일관성을 유

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 물질조직화의 과정은 
프로젝트 전체에서 다양한 층위, 여러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다.

Fig. 7. Design Methodology of FOA

3. 설계스튜디오 적용 사례

3.1 설계과제 개요 및 진행방식

본 연구자가 운영하고 있는 통합설계 건축스튜디오는 

5년제의 교육과정 중 4학년에 필수로 이수해야 할 2개
의 스튜디오과목 중 하나이다. 통합설계 스튜디오의 교
육목표는 학생들이 5학년 졸업설계 전 중대규모의 단일
건물을 초기개념부터 상세설계까지의 전 과정을 복합적

인 요소를 통합하여 설계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프로
젝트와 대지에 주어지는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맥락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설계개념의 추출에서 시작하여, 기
본법규사항 과 무장애 설계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거쳐, 
필요한 기술적 요소들을 적용하고 조정하면서 상세설계

까지 발전시키는 창의적 설계능력을 익히게 된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설계과제는 현재의 세종로 공원 

대지에 1500석 규모의 서울시향 전용 콘서트홀을 계획
하는 것으로 10주간의 계획설계와 5주간의 상세설계 단
계로 구성된다. 8주차의 중간품평에는 계획설계의 
7-80% 완성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간품평 직후 외부
의 구조, 설비 전문가를 초청하여 1시간의 특강과 1.5시
간정도의 스튜디오 개인지도 시간을 갖게 된다. 이때 학
생들은 자신의 계획안에서 구상했던 구조와 설비의 통

합 방법들에 대해 지도교수 및 구조, 설비 전문가와 토
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를 토대로 나머지 계
획설계를 완성하고 상세설계를 진행한다. 또한 학생들
은 전반적인 설계방향 및 방법론에 대한 이해을 위하여 

학기 초 관련 자료를 읽고 토론하는 4-5번의 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 주제는 현대건축의 큰 흐름, 유형학 
및 FOA의 물질조직화 개념에 대한 이해에 대한 것으로 
매 수업 중 1시간 정도의 세미나를 통해 한 학기 동안의 
설계진행방향과 이론적 배경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를 갖게 된다.

3.2 설계스튜디오 적용 사례 분석

상기의 과정으로 한 학기 동안 진행했던 학생들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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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중 분석 사례는 프로토타입으로부터 물질조직화

의 발전과정이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세 개의 프로젝트

를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사례들에서도 대
지상황, 프로그램, 동선, 법규, 기술시스템 등 다양한 요
소들이 물질조직화의 방법으로 통합되었으나 이중 각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주요 요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3.2.1 설계사례 A

사례 A는 대지주변 세종로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 건
물들의 입면관찰로부터 시작되었다. 주변과의 맥락 유
지를 위해 기존 콘서트홀 사례에서 보이는 매스형태와 

열린 입면 보다는 주위 오피스 건물들이 가진 공통적인 

매스형태와 입면을 가진 콘서트홀을 제안하되, 대신 내
부공간을 비워 열린 공공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거
대한 아트리움 형식의 내부공간을 제공하고 그 공간 내

에 공연장 매스들을 독립적으로 배치시킴으로써 방문자

들이 공연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콘서트홀이라는 기능을 인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초기 개념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단면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된 프로토타입으로 정리되

었다. 

(a) (b)

(c)
Fig. 8. Case Study A – Process (a) prototype (b) 

hyperboloid structure (c) study for material
organization of concert hall

이 다이어그램은 내부의 빈 공간과 그 안에 위치한 공

연장들이라는 상황을 위상적으로 유지하면서 물질조직

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의 필요요소로서 공

연장 단면 형태라는 계획적인 측면과 하이퍼볼로이드

(hyperboloid)라는 구조시스템을 선택하였다. 공연장에 
필요한 단면각도와 평면의 형태, 그리고 하이퍼볼로이드 
구조 사이의 조정 과정을 거치며 공연장의 형태를 얻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크기, 동선의 연결, 
피난 관련 법규사항 등 다양한 요소 역시 물질 조직화의 

과정에서 분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로 사용되었다. 
이 같은 몇 번의 조정과정을 거쳐 초기 단면 개념을 유

지하면서도 내부의 공간에서 형태와 구조, 공연장의 기
능이 통합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

(a) (b)
Fig. 9. Case Study A – Result (a) axonometric drawing

(b) model

  

 
3.2.3 설계사례 B

사례 B는 대지의 역사적 맥락인 육조거리 분석으로부
터 출발하였다. 행랑들로 인해 위계가 다른 마당들이 생
기며 전체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콘서트홀 구성방식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콘서
트홀에서는 방문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정해진 시간에 

열리는 로비와 공연홀로 한정되어있으나, 다양한 프로그
램들을 포함하되 이를 공간의 위계에 따라 배치시킴으로

써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

으로서의 콘서트홀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행
랑으로 구분되는 위계를 가진 마당의 구성형태를 프로토

타입으로 삼아 콘서트 홀 외에 도서관, 교육시설 등을 새
로운 프로그램으로 포함하게 되면서 2차원이었던 구성
형태는 3차원의 형태로 확장 발전하게 되었다. 이 과정
에서 각 ‘마당’의 공간에 도서관, 교육, 공연홀 등의 주요 
공공공간이 위치하게 되며, ‘행랑’의 공간은 육조 행랑이 
서비스 공간이었던 것의 연장선에서 3차원으로 펼쳐져 
각 마당공간을 나누고 해당 영역을 서비스 하는 공간의 

기능을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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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0. Case Study B – Process (a) analysis (b) 

prototype (c) study for material organization 
of structure

또한 구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열린 ‘마당’이라는 공
간을 개념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이 공간에 일반적인 

기둥과 보의 구조시스템을 적용시키는 대신에, 행랑의 
막힌 매스를 이용하여 전체건물의 구조를 해결하는 구조

시스템을 고려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막힌 매스는 비렌
딜 트러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보 혹은 기둥으로 해석하

여 구조시스템을 발전시킴으로써 역시 구조적으로도 서

비스하는 공간으로서의 ‘행랑’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
게 하였다. 역시 법규, 동선, 기능적인 요소들의 고려와 
함께 발전된 안은, 사례 A에 비해 프로토타입의 잠재성
을 기능, 형태, 구조적인 측면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고 물
질조직화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안으로 통합하였던 사례

이다. 

(a) (b)

Fig. 11. Case Study B – Result (a) section perspective
drawing (b) model

3.2.3 설계사례 C

사례 C는 계단식으로 구성된 공연장 공간에 대한 관
심에서 시작되어 콘서트홀 내 사무실, 로비, 연습실 등의 
공간들 역시 공연장 형식으로 구성하면 어떨까라는 질문

에서 출발하였다. 객석과 무대의 관계를 사무실에서는 
사무공간과 회의/휴게실, 연습실 공간에서는 개인 연습
실과 오케스트라 연습실 등으로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공

간의 형식에서 벗어나 각 영역의 사용자들이 서로 소통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무대와 
객석을 만드는 시야각과 단면형식에 대한 연구로 출발하

여 이를 기본적인 공간의 형식을 만드는 프로토타입으로 

삼게 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대지의 상황과 프로그램간
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략적인 프로그램의 배치상황을 제

안하게 되고 이를 물질로 삼아 앞서 만들어 놓은 프로토

타입이 여기에 적용되며 형태를 형성해 나간다. 각 프로
그램의 크기와 인접 프로그램과의 연결 상태 등에 따라 

프로토타입이 분화하며 각 프로그램별 영역에서 무대와 

객석의 형식을 갖는 공간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a) (b)

(c) (d)
Fig. 12. Case Study C – Process (a) prototype (b) 

arrangement of programs (c) material 
organization of programs with prototype (d) 
ground level plan

시야각과 단면형식에 따른 전체적인 형태와 공간 형

성 후, 구조시스템을 제안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프
로토타입과 물질조직화의 과정이 나타난다. 곡면의 외피
를 따라 필요한 간격으로 배치된 기둥과 더불어 장스팬

의 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붕 레벨에서 추가된 X자형 
거더(girder)를 기본적인 구조 시스템이라고 가정하였다. 
이 기둥과 X자형 거더 사이를 가로지르는 보의 단면을 
휨모멘트를 따르는 형상으로 만들어 기본적인 보 형상

(프로토타입)을 결정하였다. 
이를 다시 전체 건물에 적용할 경우 곡면을 따라 보의 

경간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비례하여 보의 춤도 

변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는 내부공간에서 변화하는 
물결모양의 공간형태로 표현된다. 이 사례는 물질조직화
의 기본 개념이었던 자의적인 형태형성에서 탈피하여 구

조와 공간/형태가 물질조직화를 통해 통합된 결과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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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태를 만들어내는 사례

라고 볼 수 있다.

(a)

(b)

(c)
Fig. 13. Case Study C – Result (a) structural proposal

(b) model 1 (c) model 2

Prototype Main Materials Result

Case 
A

Structure 
(hyperboloid)

Planning
(auditorium)

Case 
B

History 
(Yukjo buildings)

Structure (Virendeel 
truss)

Planning
(served/servant)

Case 
C

Planning1
(auditorium)
Planning2
(Programs)
Structure
(Truss)

Building Finish
(ceiling)

Table 1. Material Organization in Case Studies

4. 결론

역사, 이론, 구조, 환경, 시공 등 건축 전반에 걸쳐있
는 지식을 통합하여 하나의 설계안으로 정리하여 내는 

능력을 배양하는 설계스튜디오 교육은 융합적이고 복합

적인 성격의 건축을 위한 교육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교

육이다. 그러나 현재 건축교육의 현장은 이론과목과 설
계과목의 연계를 구축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에도 불구하

고, 많은 경우 정작 설계스튜디오의 진행이나 결과물은 
그 의도와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특

히 많은 학교들에서 기술적인 부분과 설계안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 혹은 종합 설계스튜디오 과목에서조

차 실시도면을 카피하듯 그려보거나 구조, 설비 도면을 
그려보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교과과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설계교육 방법론
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는 판단 하에 물질조직화의 개념

으로 작업을 진행했던 건축가, 특히 FOA의 설계방법론 
추출하고 이를 실제 설계교육에 적용하여 그 가능성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자의적인 형태 만들기를 비판하고 
건축의 다양한 요소들을 재료 혹은 물질로 삼아 하나의 

통합체를 조직하려고 했던 이 방법은, 학생들이 이론시
간에 배운 여러 관련 지식들을 하나의 설계안으로 통합

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판단된다. 사례A에
서는 초기 설계안의 대략적인 형태를 바탕으로 구조, 기
능을 통합하며 결과를 도출했다면, 사례 B에서는 프로토
타입의 잠재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형태를 구조와 기능과 

통합하며 결정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사례 C에
서는 사례 B와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되며 계획적인 측
면(시야각/단면)과 기능, 형태가 통합하는 결과를 낳았을 
뿐 아니라, 구조를 발전시키는 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이 
과정을 거치며 구조와 형태가 통합되는 결과를 보여주었

다. 물론 제시한 사례들은 대부분 구조나 기능, 계획적인 
측면의 통합에 국한되어 있어 건축학 인증에서 요구하는 

통합설계 교육 목표 중 구조 시스템을 제외한 건물 외피 

시스템, 기계 및 전기 시스템, 시공성 등 다양한 관련 건
축 기술 적용과의 통합까지 발전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

이 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설계방법론을 습득하고 활
용하기에는 한학기라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한

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다른 기술적인 면, 나아가 다양한 건축의 요
소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설계안과 연계시켜 통합된 결과

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것에는 큰 의의가 있

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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